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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는 사랑은 없다.            16-01-01

뱡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주에는 나눔과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성탄과 연말이었습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에 얽힌 감동적인 실화도 들었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용으로 상품을 사려는 인파로 소매점들이 붐볐습니다. 받아서 감동을 느끼는 시람과 주어서 감동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중 어느쪽이 더욱 뜨거운 감동을 앋었을까 알아본다면, 주어서 감동을 느낀 사람의 수효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인들이 좌우명을 많이 남겼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는 미덕의 의의를 되색여 봄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제 견해를 부연하면서 위인들이  주신 교훈을 더듬어 보며 연말의 칼럼을 애청자들에게  

선사해볼까합니다.


어느 현인이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 줄수는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자식들에게 주기만 하십니다. 세상에서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모님들은 항상 주기만 하기 때문에 하늘 같은 사랑을 자식들에게 베풀어주십니다. 연못으로 물이 흘러들기만 하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으면 연못 물은 썪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위인을 권고했습니다. “네가 받았으면 줄줄도 알라. 배웠으면 가르칠 줄도 알라.” 철이 덜 들었다는 것은 받는 기쁨만 알고 주는기쁨을 모른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장하여 철이 들었다는 뜻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과 보람이 크다는 진리를 깨닫는 다는 뜻일 것입니다.

현명한 한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는 경험을 필요로 할뿐이다.” 주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참다운 사랑을 가슴 속에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레노어 루즈벨트 (Eleanor Roosevelt) 여사는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기부하는 행위를 중단할 때부터 죽기 시작한다.”라고. 기부는 베푸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은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때까지 베푸는 분들입니다.

감동을 주는 기도문 중에 “저에게 주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나 주는 비용을 계산할 것은 가르쳐 주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는 비용을 계산하면서 주는 행위는미덕이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는 대가를 기대하거나 생각하면서 준다는 것은 일종의 뇌물이 되지 않나요?  사랑은 줌으로서 자랍니다.  주는 사랑만이 우리가 긴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길뿐이다. 줌으로써 얻는 혜택은  사랑을 줌으로써 주는자의 영혼이 자유롭개 해방된다는 윈리이다.” 라고 한 위인이 말씀했습니다. 

이상 주는 미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새해에 더 많이 주는 끼쁨과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끝

